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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‘신(新) 카스트’ 

제도가 생기고 있다?

<사 례>

A씨는 “지금보다 대입 수시 비중을 낮추고, 학력고사도 부활시켜야 한다.”며 “시험 기회를 1

회 이상 공정하게 부여하고,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 게 국내 현실에선 그래도 가장 

공평하다.”고 주장했다.

B씨는 “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만드니 서민들은 법조인이 되는 게 어려워졌다.”며  

“행정고시 유예기간이 폐지돼 해마다 1, 2차를 같이 응시해야 하니 수험기간이 길어진다. 수험

기간이 길어지면 가난한 서민들은 합격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.”고 강조했다.

C씨는 “기득권층이 흙수저의 신분상승 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”며 “작금의 대입 제도가 그렇

고, 로스쿨이 그러하며, 중학생 자유학기제도 그렇다. 대부분의 제도가 재산 많은 이들, 권력을 

쥔 사람들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.”고 지적했다.

D씨는 “흙수저 맞벌이 부모가 무슨 돈으로 자녀를 각종 예체능 대회에 출전시키고, 해외 봉사

활동을 보내주겠냐.”며  ‘수능 비중이 높을수록, 정시가 더 공평한 제도’라고 설명했다.

E씨는 “법조인이 되려면 이제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데 이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등록금, 

학원비가 든다.”며  “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극빈층이 더 많이 합격한다고 친 서민적인 제도라

고 외치던 이들 지금 다 어디갔냐?”고 꼬집었다.

F씨는 “아무래도 잘 사는 가정에서 과외도 많이 시키니 공부도 잘 할 수 밖에 없지 않냐.”

며  “가난한 집의 아이들은 과외도 제대로 받지 못하니 성적도 낮을 수 밖에 없다. 이제 타고난 

0.1%의 천재가 아닌 한 용이 되긴 어렵다.”고 토로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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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

‘흙수저 학생’ 가운데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

의 비중이 9년 사이 급감했다.

9일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따르면 사

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%인 한국 가정의 학

생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(PISA)에서 3등급

(Level3) 이상 상위권에 든 ‘학업 탄력적’ 학생 

비율이 2015년 36.7%로 70개 조사대상 지역 

중 9위를 기록했다.

이 비율은 2위였던 2006년(52.7%)에 비해 

16%포인트 급락한 것이다. 이같은 9년간의 하

락폭은 핀란드(16.7%포인트)에 이어 두번째로 

컸다.

PISA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·수

학·과학 성취도를 점검하는 방식이다.

한국의 이 비율은 2009년 51.3%로 떨어지

면서 3위로 한 계단 밀렸다가 2012년 54.9%

로 오르면서 2위로 복귀했지만 2015년 30%대

로 급락했다.

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

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

고 있으며,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심화할 가능

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.

2015년 PISA에서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이 

가장 높은 지역은 53.1%를 기록한 홍콩으로, 

2006년(52.5%)보다 0.6%포인트 상승했다.

중국 내 또 다른 특별자치행정구인 마카오가 

9년 새 13.8%포인트 상승한 51.7%로 3위를 

차지했다.

싱가포르와 에스토니아, 일본이 40%대를 기

록하면서 3~5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, 핀란

드, 대만이 뒤를 이었다.

주요 경제국 중 독일(32.3%)이 12위, 영국

(28.2%)은 19위였다.

2015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중국(베이징·

상하이·광둥성·장쑤성)은 25.9%로 22위에 

올랐다. 프랑스(24.1%)와 미국(22.3%)은 각각 

28위와 31위를 기록했다.

도미니카공화국이 0%로 가장 낮았다. 코소

보, 알제리, 페루, 튀니지 등도 1%에도 미치지 

못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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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는 “이 비율이 상승한 국가가 평균 학

업성취 수준을 높이고 학교 교육 질을 개선하

거나, 사회/경제적 지위가 능력을 설명하는 정

도를 줄여 형평성을 높여 성과를 냈다”고 설명

했다.

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정기적인 등교와 교실

의 훈육적 분위기, 학교 내 과외 활동과 학업 

탄력성 간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였다.

학생수당 컴퓨터 비율은 되레 한국 학생의 

학업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

조사됐다.

OECD는 “저소득층 학생들이 규율 바른 교

실에서 학습하도록 보장하고, 목적이 뚜렷한 

과외 활동을 확충해 학교가 공정한 사회를 창

조하는 동력원이 돼야 한다.”고 제언했다.

(세계일보 인용)


